
제 강 공재면 창조적 첩화6 , I

교시(1 )

공재면으로서의 자연▶

조프루아 쌩 틸레르의 추상동물 은 퀴비에가 그어놓은 경계선들을 무너뜨린다 기관과 기- ‘ ’ .

능 구조와 발생 유형들의 존재 가능성을 열어젖힘으로써 속도와 강도에 기반하는 자연의,

보편적인 면 을 발견했다 조직화의 도안 조직면 은 무한히 유연한 추상기계로 화한다( ) . ( ) .面

그것은 모든 것이 거기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내재면이고 또 모든 것에 대해 같은 의미에,

서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의성의 면 일의면 이다 이는 곧 스피노자의 자연이며 장횡거의 태( ) . ,

허 이다 이 개념을 통해 개체화된 현실성의 세계로부터 전개체적 비인칭적 잠재성의( ) . -太虛

세계로 사유를 확장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생명계에서의 비정상적 결연 창조적. ,

첩화 횡단적 소통들이 사유될 수 있다, .

태허 중국 사상의 기본적 개념의 하나로 우주의 본체 또는 기 의 본체* ( ): ( ) .太虛 氣
장자에게 있어 도는 일체의 것 전체 공간, (空間 에 확산되고 명칭도 표현도 초월한 실재) (實在 이므로)
이를 태허라 불렀다 태허가 기의 본체를 가리킨다고 한 사람은 송‘ ’ . ‘ ’ (宋 의 장횡거) (張橫渠 로 그는 기)
일원론(氣一元論 의 입장에서 태허즉기) ‘ (太虛卽氣 라 하고 기는 태허에서 생기고 모여서 만물을 생성)’
하며 기가 흩어지면 함께 만물은 소멸하나 기는 다시 태허로 돌아간다 즉 기가 흩어진 모습이 태허. ,
라고 설명하였다.

생각해 보세요 혼동하기 쉬운 개념< - >

공존면 현실화된 존재들의 공존 공재면 잠재적 차원에서 모든 것들이 공존: / : .▲

일자성과 일의성의 차이▲

장자의 제동 의 의미( )齊同▲

공재면 자체의 생성 베르그송적 차이를 사유하기( )▲

차이와 동일성▲


